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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앞장 선다!

- 폭염대비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대책 마련 -

- 6월부터 9월간 4개월 간 운영 (7월 ~ 8월 중점 운영)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평년보다 높은 여름철 기온과 코로나19 

지속화로 폭염·방역에 취약한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에 나선

다고 밝혔다.

현재 거리노숙인은 역주변, 터미널 인근 등지에 119명으로 파악되고,  

노숙인 복지시설 5개소에 270명, 쪽방주민은 중구, 동구, 계양구 등지

에 252세대 310명이 있다.

시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으로 ▲「노숙인 현장대응반」구축 

▲거리노숙인 보호 ▲쪽방주민 지원·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대응 홍보활동 강화 등을 마련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

먼저, 위기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구, 노숙인 시설,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비상운영체계를 유지하고, 거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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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 시 응급의약품 식수 등 긴급구

호물품 지원과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등 폭염대응 현장 구호활동과 코로나19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노숙인시설 은혜의집(해오름일시보호소)에 응급잠자리를 24시간 

제공·운영하고, 자활쉼터에서는 고시원, 여인숙 등과 협약해 임시주

거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쪽방은 쪽방상담소를 통해 주거지를 순회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요인 등을 신속히 파악·대처하고, 민간후원과 연계해 응급·구

호물품도 적정 배분할 계획이다.

한편,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등을 노숙인·쪽방주민 무더위 쉼터로 확

대 활용하고 민·관 합동으로 노숙인시설 안전점검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에 의뢰해 쪽방 전기안전검사도 진행하여 안전하게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폭염과 코로나19로

부터“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 이

라며 “시민들께서도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

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